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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자사용 DC.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3
전남 광양
수도권 외 지역에 
건설되는 대규모 
클라우드 DC.솔라시도(에너지 미래도시)

5.4GW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예정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예정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DC.

운영 중인 주요 데이터센터  크기

건설/계획 중인 주요 데이터센터   크기

5 초대형 4 대형 3 중대형
2 중형 1 소형

765kV 발전소

765kV 변전소

345kV 발전소

345kV 변전소

HVDC

765kV 망

345kV 망

0단계 : 동해안-수도권송전선로

에너지 고속도로 범례

1단계 :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2030년)
2030년까지 풍부한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해상 전력망 구축

2단계 :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2040년)
서해안에서 시작된 해상 전력망을 남해로 연장해 남해 해상풍력 및 영남 원전과도 연계

3단계 :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자급률(%)

경상북도 262.6%
전라남도 208.2%
인천광역시 180.6%
충청남도 180.5%
부산광역시 174%
강원도 163%

충청북도 25.6%

울산광역시 94%

대구광역시 13%

제주특별자치도 78%

서울특별시 7.5%

전라북도 72%

광주광역시 11.9%

경기도 62.47%

대전광역시 3.3%

4
서울 및 수도권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리전

5
인천 서구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자체 인프라 
확충 계획.

1
수도권 다수
총 1.9GW의 
분산된 잠재 수요. 
전력 용량 문제로 
사업 진행 어려움

2
5

5
인천 부평
현재까지 공개된 
상업용 DC 중 
최대 규모 급.

4
경기 김포
글로벌 DC 전문 기업 진출. 
전력 고속도로(765kV)와의 
연계 필요성 높음.

3
경기 안산
산업단지 내 건설. 
수도권 서남부 
신규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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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이 뚜렷하다. 

대규모 발전 단지는 주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등 남부 지방과 

동해안에 밀집해 있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다. 실제로 경상북도의 전력자급률은 

262.6%에 달해 생산된 전력의 상당량을 타 지역으로 

송전해야 하지만, 서울의 자급률은 7.5%, 경기도는 62.5%에 

불과해 외부 전력 유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의 전력을 북쪽으로 

수송하는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미 수송 용량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문제는 여기에 AI 

데이터센터라는 대규모 신규 수요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된 신규 데이터센터의 상당수가 이미 전력 공급이 

포화 상태인 인천, 경기 김포·안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 송전망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를 

보강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2040년까지 전국을 U자형 전력망 

으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송전 설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도하는 ‘수요 분산’ 

정책의 병행 또한 시급하다.

 핵심용어

특정 지역의 전력 소비량 대비 자체 
발전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를 초과하면 잉여 전력을 타 지
역으로 송전할 수 있고, 100% 미만인 
경우 부족한 전력을 외부 공급에 의존
해야 한다.

전력자급률

서버와 스토리지 등 핵심 IT 인프라를 집
적한 시설로, 24시간 상시 운영되어 전
력 소비가 크다. 최근에는 일반 센터보다 
처리 용량과 전력 소모 규모가 월등히 큰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Data Center)

발전 단지가 집중된 남부·동해안과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을 직결하는 대용량 전
력 수송망이다. 기존 교류(AC) 방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대용량 전송에 유리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이 핵심적
으로 적용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대한민국 전력망은 발전 단지가 집중된 남부 지역과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 사이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뚜렷하다.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10%를 밑도는 수준이
며, 남부의 전력을 북쪽으로 수송하는 765kV 초고압 송전선로는 이미 용량 한계
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 2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총 1.9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송전 인프라만으로는 급증
하는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인포그래픽은 전력 수급의 지역적 편
차와 함께,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으로 인해 더욱 시급해진 송전망 확충의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극심한 지역 편차 
경북은 자급률이 260%가 
넘지만, 서울은 10%도 되
지 않는다. 전력이 부족한 
지역(옅은 색)과 전력 초과 
지역(짙은 색)의 색을 대비
해 보면, 송전망 건설이 왜 
필수적인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 데이터 출처 
전력자급률: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한국전력공사 통계
데이터센터 현황: Savills, 삼성증권 등 리서치 보고서 및 각 기업 발표 자료 재구성

포화 상태인 전력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2040년까지 국토를 U자형으로 연결하
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조성된다.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특화된 HVDC망을 단계적
으로 확충하여, 발전소가 있는 해안가와 소비지인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잇는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도는 단독으로 전국 전력의 약 25%를 소
비한다. 서울과 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소비량은 충남, 경북처럼 발전소가 밀집한 상
위 4개 지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지자체별 전력 소비량 순위 (압도적 1위 경기도)

국가 전력망 확충 로드맵

133,456 GWh 1위 경기

2위 충남

4위 서울

3위 경북

5위 경남

52,345 GWh

48,123 GWh

45,678 GWh

35,678 GWh

수도권으로 몰리는 전력 수요 
인천, 김포, 안산 등에 글로벌 IT 기업들
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지
만, 이를 공급할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 상
태다.

국토를 잇는 U자형 대동맥 
동해안의 원전 전력과 서남
해안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
해, 2040년까지 국토를 U
자 형태로 감싸는 초고압 에
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분산의 신호탄 
세종(네이버)이나 광
양(오라클)처럼 전력
이 풍부한 지방으로 
내려간 데이터센터 
사례는 전력망 부담
을 줄이는 모범 답안
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수송)

U자형 대동맥 완성 (전국 연결)

분산형 전원과 융합된 안정적 전력망

Step 1 (~2030)

Step 2 (~2040)

Goal


